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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겪는  

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
(서울경제 4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➀ “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도입됐지만, 소상공인

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.. ”

➁ “대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진공 등으로 

대출창구를 다원화했지만,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탓에 혼선만 

커졌다는 토로이다... 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➀ 정부는,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증심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

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(3.27) 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

이행하고 있습니다.

ㅇ 연 1.5%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,

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, 중신용자는 기은,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

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
➁ 이번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다수 기관으로 

분산될 경우,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
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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➂ 다만,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“패키지 프로그램”의 특성상, 취급

기관별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한 

측면이 있습니다.

➃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등에 대해

현장 안팎에서 충실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과정에서

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